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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티의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‘ ’ ? .

를 확보한 큐티는 이미 성령의 임재가 깃든 성소와 같다 사람은 성령의 임재속에서 그 존.

재의 본질이 바뀐다 그리스도인 이라면 누구라도 성령의 임재체험 하나님 체험이 한번 이. ,

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그저 과거에 한두번 있었던 간증일뿐 현재의 모.

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정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?

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답은 일상성에 있다 사람의 변화는 한번의 감동적인 체험이나 이? ‘ ’ .

벤트에 의한다기 보다 그가 항상 몸담고 있는 일상에 의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‘ ’

것 같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있는 감동적인 예배 설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. , .

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한주간 내내 몸담고 있는 세속 사회의 매혹적인 분위기와 끊임없

는 위협들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들을 얼마나 자극 무력화시키는지, ..

벗어날 수 없는 일상‘ ’

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일상성의 무서운 저력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철학자도‘ ’ .

신학자도 이제는 일상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일상성은 지긋지긋 하지만 만일 그것을‘ ’ . ‘ ’

벗어난다면 실직이나 범죄자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벗어날 수 없는 두려운 굴,

레이다 기존의 일상성은 자산의 본질과 다른 것은 경계하거나 핍박한다 따라서 기독교가. ‘ ’ .

현대의 일상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에만 머무는 기독교 동아리 평일의 일상세계에서‘ ’ ,

는 무력한 주일신자 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(Sunday Christian) .

이곳에 있지만 그곳에 사는‘ ’ ‘ ’

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의 일상성의 하늘과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시

민권이 있는 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날마다 거하는 대안적 일상성을 회복해야( 3:20) ‘ (!)’

만 한다 이것은 일상성 간의 싸움이다 나의 가장 깊은 존재의 밑그림을 누구에게 맡기느. ‘ ’ .

냐의 문제이다.

그렇기에 큐티의 변화시키는 힘은 단순히 한두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데 있는 것이

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데 있는 것이다“ ” !

우리는 큐티를 통해 한시간 정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그‘ ’ ‘ ’

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 지성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, .



거기서 주님을 뵈옵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이 구태의연한 일상성의 땅에 솟은 들풀과 하, ‘ ’

늘을 나는 새를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며 먹이시고 계셨음을 비로소 보게되며 지긋지긋하고,

경박하기까지 한 이 일상성 속에서 면면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여 매일의‘ ’

일상속에서도 드디어 비범한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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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티란 무엇인가:+:

란 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“QT Quiet Time ,

만나는 시간이며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뜻 계획 을 듣고 묵상하며( , )

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하는 경건훈련이다”


